
 
  사내 불법촬영범죄의 충격적 피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다시 경악스러운 소식이다. 지난 5월 사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2년 전인 2018년부터 수십 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시도했던 사실이 공판 진
행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최대한 피해가 없기를 바랐던 직원들은 이런 피의
사실을 접하고 안전 보안 참사에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주요 시설물이자 수많은 직원과 출연자, 방청객이 오가는 KBS에서 지난 2년간 
버젓이 경악스러운 범죄가 일어나는 데도 사측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나. 회사는 지
난 5월 사건 이후 뒤늦게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추가로 드러나
는 범죄 사실 때문에 국민과 사내 구성원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범행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피의사실이 기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심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측은 지금과 같이 사건 발생 후 사후약방문격 땜질식 처방이 아닌, 좀
더 근본적으로 직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안일
한 대응만으로는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차후 산업안
전보건회의에서 라디오 오픈스튜디오 난동 사건과 함께 불법촬영에 대비한 사측의 예
방책을 확인하고 촉구할 것이다.

2020년 8월 14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본부
[성명서] 2020. 8. 14. (금)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팩스 02-781-2989


